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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작성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및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미래 신산업･일자리 변화 등이 가속화

산업 변화 등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및 기업의 요구와 재직자의 수준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 중이나 이와 관련된 체계적 조사는 불충분한 상황

신입과학기술인의 주요 역량 수준 등에 대한 기업 수요 측면에서의 인식과 현장에서 신입인력의

인식 간 견해 차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문제 정의 및 분석 

기업은 직원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창의적･자율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입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

현장에서 신입직원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성장 및 역량 개발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원 등은 부족한 상황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중요도 등에 대해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각각의 관점에서

세부항목별로 조사･분석하여 역량 미스매치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비교･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수준 미스매치 및 (재)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간

일부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전반적으로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부 전문역량의 수요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스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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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긴밀한 연계 및 수요에 적합한 지원 등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2019년,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인 “2019년 HRST Scoreboard”, 

“2020년 HRST Scoreboard”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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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innovative changes have been faster due to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paradigm shifts, and increasing uncertainty via pandemic.

In order to figure out the new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industrial changes, 

or the level mismatch phenomenon,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investigated, 

but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via survey is still insufficient.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views about the competencies 

level between the company demanding and new human resources could be 

used for resolving mismatch phenomenon as a basic data.

Problem Statement and Analysis 

Companies have considered as being important the job competency of 

employees and preferred the employees who have creative capability, but the 

satisfaction of new employees with new generation is low.

The new employees have placed importance on personal growth or development 

in the organization, but supporting the employees have been lacked.

Through the systematic survey and analysis about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importance of the new human resources in S&T, from the companies 

and new human resources respectively, it would be identified the different 

views of the competency mismatch.

Conclusion and Discussions 

It has been confirmed the different views about the competency mismatch 

and education needs of the new human resources in S&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ew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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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it would be expected to the new human resources in S&T who have 

the high level of the competencies, but they have not been noticed the some 

of competencies, considered as important in the practical industry field, and 

the enhancement of skills are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 in working.

In order to resolve the mismatch phenomenon and strengthen the competencies, 

which have similar views of the needs from the companies and the new 

employees, it would be necessary for close cooperation and suitable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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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배경 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및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미래 신산업･일자리 변화 등이 가속화

신기술의 도래, 급격한 디지털･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은 특히 기술에 기반해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는 과학기술인의 필수 직무역량에 대한 변화를 요구

- ’2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약 50%가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스킬 중 약 40%는 향후 5년 내 변화할 것으로 예상(WEF, 2020)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량 및 기업 요구와 재직자의 교육 및 역량 수준 간 

격차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Coursera, 2020; ThinkYoung, 2014)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고용시장에서의 요구와 근로자의 역량 간 미스매치는 개인 및 기업･국가적 차원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OECD, 2019)

최근 대기업에서 디지털 전환,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전공자를 

선호하고 있으나(조선일보, 2021) 실제 졸업자가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충분하지 않음   

신입과학기술인에 대한 요구 역량과 실제 보유 역량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각각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직자의 스킬 재교육 필요성･수요 등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WEF, 2020)

신입과학기술인의 주요 역량에 대해 기업 수요 측면과 신입인력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노동 시장 진입 전의 대학 교육, 직무 교육, 재직자 교육 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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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채용 감소,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 등에 따라 기업은 창의적･자율적 

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호하는 반면, 신입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

기업은 인재선발에 있어서 직무역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투입이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

- 기업은 과거에 비해 ‘직무역량 평가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응답(62.1%) 하였으며, 

인재 선발 등에 있어 실제 업무 관련 수행 경험을 우선적으로 평가(사람인, 2021)

- 실무 투입 등을 이유로 신입직원 채용 시 경력자를 선호(60.6%)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9.2%가 채용에 만족한 반면, 신입사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기업은 

7.1% 수준(사람인, 2020)

반면, 현장에서 신입직원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성장 및 역량 개발 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1년 이내 조기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

신입직원의 이직 경험률은 과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업무과정에서의 성취감, 개인의 

성장･발전 등을 중요시함에 따라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 1년차 신입사원의 이직 경험률은 약 77.1% 수준으로 ’10년(약 37.7%) 대비 39.4%p 

증가한 수준(잡코리아, 2020)

- 한국의 Z세대 중 ‘2년 이내에 현 직장을 떠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58%로 나타났으며, 

‘5년 후에도 남을 것’으로 응답한 한국의 Z세대는 13% 수준으로 나타남(딜로이트, 2020)

신입과학기술인 역시 조직 문화 중 성장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입직원들이 희망하는 개인의 성장, 역량개발 등을 뒷받침할 지원 등은 부족한 상황

- ‘직원성장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한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약 33.4% 수준(사람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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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입과학기술인의 직장문화 항목별 필요성 인식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신입과학기술인 

성장기회

조직･기업문화 

개선

임금 투명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
유연근무제 확대

신입과학기술인 4.82 4.60 4.55 4.47 4.16

[자료] KISTEP, 2019 HRST Scoreboard

현장에서 재직자의 직무 역량과 역량 개발에 대한 기업과 재직자 간 현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나 재직자 교육 환경 수준은 타 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정도 및 대학 교육의 시장 요구 부응 수준 등은 최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과학기술 현장에서 재직자의 직무교육･훈련의 활성화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재직자 교육 환경 또는 대학 교육수준 등과 같이 국가 전체 수준의 현황 자료는 있으나, 

최근 중시되고 있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 수준 등에 대한 인식 및 견해 

차이를 분석한 실질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황

<표 2> 재직자 교육환경(직원 역량 강화) 관련 지수 

(단위 : 점, 위)

구분
2018

(119개국 중)

2019

(125개국 중)

2020

(132개국 중)

한국
점수 55.56 52.01 57.47

순위 35 38 33

[자료]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표 3> 대학의 교육 수준 관련 지수 

(단위 : 점, 위)

구분
2019

(63개국 중)

2020

(63개국 중)

2021

(64개국 중)

한국
점수 4.38 5.3 5.23

순위 55 48 47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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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2019, 2020)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각각의 관점에서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중요도 등을 세부항목별로 조사하고,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간의 견해 

차이 등을 비교･분석함

- 미래 예비 과학기술인에게는 기업(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재직(신입)과학기술인의 수요 등에 적합한 (재)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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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조사 개요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수준과 보유수준 간 격차 현황과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신입과학기술인 및 신입과학기술인의 멘토･직속상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표 4> 조사 요약

항목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 

인식(2019)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2020)

목적
∙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 스킬 등 전문역량 보유수준과 현장에서의 요구수준 간 격차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현장 및 신입과학기술인 간 견해 차이를 파악

조사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 조사 모집단 : 최근 2년 이내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기업 중 신입과학기술인을 

채용한 10인 이상의 기업 연구소

조사 대상

∙ 신입과학기술인 : 

2017.8.1.~2019.7.31. 기간 동안 

기업에 입사한 학사 이상의 

이학/공학/의약학 계열 전공자

∙ 신입과학기술인의 멘토 또는 직속상사 : 

신입과학기술인(2018.8.1.~2020.7.31. 

기간 동안 입사한 학사 이상의 

이학/공학/의약학 계열 전공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조언과 도움을 주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상급자 

표본 규모/범위 ∙ 1,074명 ∙ 1,081명

표본 추출방법 ∙ 업종, 기업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다단계 층화추출

자료 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복합조사(온라인 중심의 전화 등 병행)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3% ∙ 95% 신뢰수준에서 ±3.03%

자료 수집기간
∙ 2019년 11월 4일 ~ 2019년 12월 

9일

∙ 2020년 11월 2일 ~ 2020년 12월 

16일

조사 항목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분야(8개 항목), 스킬분야(12개 항목)에 대해 신입과학기술인 및 

신입과학기술인의 멘토･직속상사가 신입과학기술인의 요구･현재 수준, 중요도 등을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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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내용

항목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 

인식(2019)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2020)

지식 항목별 

요구/현재 

수준 및 중요도

∙ 기초 수학･과학지식

∙ 직무 관련 법･제도지식

∙ 인문･사회학적 지식

∙ 주 전공 기초지식

∙ 융합지식

∙ 외국어 등 어학

∙ 주 전공 

실무･응용지식

∙ 경영학적 지식

스킬 항목별 

요구/현재 

수준 및 중요도

∙ 문제해결 능력

∙ ICT 활용능력

∙ 직업 윤리 의식

∙ 판단력･분석력

∙ 의사소통능력

∙ 기업가 정신

∙ 창의력, 추상적 사고능력

∙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

∙ 기술사업화 능력

∙ 기획력

∙ 사회적 능력

∙ 혁신활동

기타 ∙ 직장문화 관련 필요도
∙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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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Ⅳ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 수준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 지식 수준에 대해 신입과학기술인의 자체 인식보다 기업(상급자)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입과학기술인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입과학기술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항목은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및 ‘주 전공 기초지식’으로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전공 관련 지식 

항목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 항목별 요구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국어 등 어학’(0.7점)이 가장 크고,

‘직무 관련 법･제도 지식’(0.2점)이 가장 작게 나타남

<표 6> 지식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요구수준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기초 
수학･ 

과학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주 전공 
실무･

응용지식
융합지식

직무관련 
법･제도 

지식

경영학적 
지식

인문･
사회학적 

지식

외국어 등 
어학

요구 
수준

신입과기인 4.16 4.54 4.70 4.25 4.29 3.56 3.40 3.42

멘토 4.68 5.06 5.11 4.72 4.49 4.05 4.00 4.12

인식차이 0.52 0.52 0.41 0.47 0.2 0.49 0.6 0.7

- 기업(상급자)은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 지식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신입과학기술인은 ‘보통’ 수준에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문･사회학적

지식’(0.68점), ‘융합지식’(0.62점) 등에서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7> 지식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수준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기초 
수학･

과학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주 전공 
실무･

응용 지식
융합지식

직무관련 
법･제도 

지식

경영학적 
지식

인문･
사회학적 

지식

외국어 등
어학

현재 
수준

신입과기인 4.01 4.26 4.22 3.76 3.78 3.29 3.22 3.47

멘토 4.57 4.78 4.74 4.38 4.08 3.78 3.90 3.94

인식차이 0.56 0.52 0.52 0.62 0.3 0.49 0.68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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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과학기술인이 지식 항목에 대한 현재수준과 요구수준 간 격차를 전반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직무 관련 법･제도 지식’ 항목에 대한 

수준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융합지식’(0.137점),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0.112점) 항목 등에서 수준격차에 대한 

신입과학기술인의 인식이 기업(상급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외국어 등 어학’ 항목

(0.229점)에 대한 수준격차 인식은 기업(상급자)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8> 지식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수준격차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기초 

수학･

과학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주 전공 

실무･

응용 지식

융합지식

직무관련 

법･제도 

지식

경영학적 

지식

인문･

사회학적 

지식

외국어 등 

어학

수준

격차

신입과기인 -0.143 -0.278 -0.480 -0.484 -0.503 -0.268 -0.180 0.052

멘토 -0.108 -0.282 -0.368 -0.347 -0.413 -0.272 -0.102 -0.177

인식차이 0.035 -0.004 0.112 0.137 0.090 -0.004 0.078 -0.229

지식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 기업(상급자) 및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 특히, 현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기초 

수학･과학 지식’ 항목에 대해 신입과학기술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1] 지식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 및 멘토의 현재 중요도 인식 비교(1순위+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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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수준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수준에 대해 모든 스킬 항목에서 기업(상급자)이 신입과학기술인에게

요구하는 수준 및 현재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입과학기술인은 ‘문제해결능력’(4.79점)에 대한 요구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상급자)은 ‘의사소통능력’(5.16점)이 신입과학기술인의 업무 수행 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스킬 항목으로 조사됨 

- 스킬 항목별 요구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직업 윤리의식’(0.7점) 및 ‘ICT 

활용능력’(0.69점) 등이 크게 나타났으며,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0.19점)이 가장 작게 

나타남

<표 9> 스킬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요구수준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판단력･분석력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요구

수준

신입과기인 4.79 4.37 4.75 4.68 4.05 4.69

멘토 5.15 4.88 5.13 4.87 4.74 5.16

인식차이 0.36 0.51 0.38 0.19 0.69 0.47

구분 사회적 능력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

직업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혁신활동

기술사업화 

능력

요구

수준

신입과기인 4.40 4.67 4.42 4.09 4.20 4.53

멘토 5.03 5.06 5.12 4.51 4.76 4.79

인식차이 0.63 0.39 0.70 0.42 0.56 0.26

- 기업(상급자)은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 스킬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신입과학기술인은 ‘보통’ 수준에서 다소 낮게 인식

- 신입과학기술인은 ‘의사소통능력’(4.27점) 항목에 대한 현재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상급자)은 ‘직업윤리의식’(4.71점) 항목에 대한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ICT 활용능력’(0.7점), ‘직업 윤리의식’(0.61점) 등의 스킬 항목에서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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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스킬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현재수준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판단력

･분석력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현재

수준

신입과기인 4.14 3.84 4.07 4.01 3.61 4.27

멘토 4.50 4.23 4.41 4.30 4.31 4.65

인식차이 0.36 0.39 0.34 0.29 0.70 0.38

구분 사회적 능력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

직업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혁신활동

기술사업화 

능력

현재

수준

신입과기인 4.03 4.04 4.10 3.52 3.61 3.73

멘토 4.56 4.50 4.71 4.02 4.15 4.09

인식차이 0.53 0.46 0.61 0.50 0.54 0.36

- 스킬 항목별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의 격차에 대한 인식은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간 차이가 

있으며, 신입과학기술인은 ‘기술사업화 능력’(-0.806점)에 대한 수준격차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반면 기업(상급자)은 ‘판단력･분석력’(-0.726점)에 대한 수준격차를 가장 크게 평가

- ‘기술사업화 능력’(0.112점),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0.107점) 등의 항목에서 신입과학

기술인의 수준격차에 대한 인식이 기업(상급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기획력’(0.124점),

‘사회적 능력’(0.106점) 등의 항목에 대한 신입과학기술인의 수준격차는 기업(상급자)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스킬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의 수준격차 인식 비교 

(단위 : 점(7점 만점))

구분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판단력

･분석력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준

격차

신입과기인 -0.654 -0.526 -0.671 -0.669 -0.436 -0.423

멘토 -0.650 -0.650 -0.726 -0.562 -0.431 -0.516

인식차이 0.004 -0.124 -0.055 0.107 0.005 -0.093

구분 사회적 능력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

직업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혁신활동

기술사업화 

능력

수준

격차

신입과기인 -0.369 -0.628 -0.328 -0.566 -0.584 -0.806

멘토 -0.475 -0.561 -0.411 -0.492 -0.608 -0.694

인식차이 -0.106 0.067 -0.083 0.074 -0.0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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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 기업(상급자) 및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분석력’,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입과학기술인이 

현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해결능력’ 및 ‘판단력･분석력’ 항목에 대해 기업(상급자)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 스킬 항목별 신입과학기술인 및 멘토의 현재 중요도 인식 비교(1순위+2순위)

신입과학기술인의 직무역량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도 인식 관계 분석

신입과학기술인 대상의 교육 체계 구축 및 재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과 재직 중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인식 차이를 비교 

- 역량 항목별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교육 수요 등이 

높은 항목을 파악하고, 각 세부항목별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간 견해 차이 정도를 비교

[그림 3] 역량 항목별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도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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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기업(상급자)에서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에 대한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지식 항목 중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에 대한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식 항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 

- 신입과학기술인은 ‘경영학적 지식’, ‘인문사회학적 지식’, ‘외국어 등 어학’ 등의 항목에 대해

중요도 및 교육 필요성 등을 매우 낮게 인식

<표 12> 지식 항목별 교육 수요 인식 비교 

(단위 : %)

구분
기초 
수학･

과학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주 전공 
실무･

응용 지식
융합지식

직무관련 
법･제도 

지식

경영학적 
지식

인문･
사회학적 

지식

외국어 등 
어학

높음 
비중

신입과기인 20.4 37.1 56.2 30.6 22.9 6.9 4.9 13.4

멘토 30.7 49.1 58.1 44.0 30.7 20.6 18.0 27.0

전반적으로 기업(상급자)에서 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스킬 항목 중 ‘문제해결능력’ 및 ‘판단력･분석력’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스킬 항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 발생 

-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능력’ 등의 항목에 대해 신입과학기술인은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상급자)은 해당 스킬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스킬 항목별 교육 수요 인식 비교 

(단위 : %)

구분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판단력
･분석력

창의력･추상적
사고능력

ICT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높음 
비중

신입과기인 44.6 30.0 44.8 39.5 27.9 25.3

멘토 51.4 42.9 48.7 40.9 40.0 44.7

구분 사회적 능력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

직업 
윤리의식

기업가 정신 혁신활동
기술사업화 

능력

높음 
비중

신입과기인 15.3 33.6 18.9 13.4 17.1 33.4

멘토 39.9 42.9 40.3 27.9 35.4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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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학기술인과 기업(상급자) 모두 전공 관련 지식 항목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신입과학기술인의 견해와는 다르게 기업(상급자)에서는 신입과학기술인의 

의사소통능력･사회적 능력 등의 스킬에 대한 교육수요를 높게 인식 

(단위 : %)

[그림 4] 지식 및 스킬 항목별 교육 수요 인식 비교 

신입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식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비중이 

약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내 재교육 체계 구축･활용’(32.7%) 방식을 활용

-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17.3%), ‘민간 교육 프로그램 활용’(12.4%) 등의 방식도 신입과학

기술인의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없음’의 

응답은 약 13.5%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5]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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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는 주로 ‘사내 재교육 체계 구축･활용’(31.4%) 

방식을 활용

- 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17.2%), ‘민간 교육 

프로그램 활용’(14.3%) 등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해당없음’의 응답은 

약 13.9%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6] 신입과학기술인의 스킬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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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Ⅴ

본 분석은 신입과학기술인 및 신입과학기술인의 직속상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미스매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수준에 대해 기업(상급자)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기대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유추

-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및 ‘주 전공 기초지식’과 같이 전공 관련 지식 항목에 대해 

기업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요구수준과 중요도를 높게 인식

- 스킬 항목 중 신입과학기술인과 기업 모두 ‘문제해결능력’ 항목에 대해 요구수준과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는 신입과학기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입과학기술인의 항목별 수준격차에 대해서는 신입과학기술인과 기업(상급자) 간 일부 

상이하게 나타남

- 신입과학기술인과 기업(상급자) 모두 ‘직무 관련 법･제도 지식’ 항목에 대한 미스매치가 

가장 큰 것으로 인식  

- 지식 수준에 대한 격차는 신입과학기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융합지식’,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항목의 미스매치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남

- 스킬 수준 격차는 항목별 견해차이가 있으며 신입과학기술인은 ‘기술사업화 능력’, 기업(상급자)은

‘판단력･분석력’ 항목에서 미스매치가 가장 큰 것으로 인식 

- 스킬 수준에 대한 미스매치는 전반적으로 기업(상급자)에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력’, ‘사회적 능력’ 항목의 미스매치에 대한 견해차이가 크게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신입과학기술인이 더 높은 역량 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의 수요를 신입과학기술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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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정도 등의 인식 차이를 

파악

기업(상급자)에서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도가 신입과학기술인의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식 항목 중에서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기술인 모두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에 대한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스킬 항목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판단력･분석력’ 항목 등에 대해 기업(상급자)과 신입과학

기술인 모두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를 높게 인식

기업에서의 신입과학기술인 스킬 역량에 대한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신입과학기술인의 성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스킬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

※ 신입직원 채용 시 스킬 기반의 접근방식을 활용할 경우, 신입직원의 직무 성공률은 약 5배 더 

높음(WEF, 2021) 

신입과학기술인과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전공 지식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 수요 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초･전공 지식을 강화하고 변화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단계의 혁신이 필요

*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이공계대학 혁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공계대학의 

전공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대학에서는 커리큘럼과 교수법의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전공자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전공교육의 질 제고 추진 필요

기업의 대학교육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현장 실무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개발, 과학기술인의 

현장문제 해결역량 강화, 재직자 재교육 참여 등 전공 교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산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전공분야의 실전 문제해결과정 학습 모델 개발, 산업 수요 기반의 연구과제 지원 등

스킬역량에 대한 교육 수요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입)과학기술인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 및 관련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리스킬링(Reskilling) 및 업스킬링(Upskilling) 

전략에 기반하여 교육 기회 제공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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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중 기업의 수요에 대해 우선순위로 파악된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한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등이 추진될 필요

재직과학기술인을 위해 변화하는 수요에 따른 사내 신산업･신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우수 콘텐츠의 공유･확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리스킬링, 업스킬링 체계 

활성화 필요 

* SK그룹 통합학습플랫폼 ‘mySUNI’, KT 사내 기존인력의 리스킬링 프로그램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 삼성전자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상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공급 등 대기업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평생 교육 체계 구축 및 학습 

활성화 등 정부의 제도 및 인프라의 개선･강화 필요

예비･신입과학기술인 등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다양한 학습방법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효율성 제고 등을 유도

※ 개인별 수요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및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고도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및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예비･재직과학기술인 친화적 학습 환경 구축 등

마이크로 디그리 등 유연한 학사제도, 공유대학 체계, 모듈형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환경, 

일-학습 순환제 등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확산 및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반 고도화 등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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